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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, 엔화 상승으로 영업이익 타격
대웅제약, 원가부담으로 영업이익 28.4% 감소 … 4/4분기 엔고 심화

엔화 환율이 전년대비 2배 가까이 뛰면서 일본제품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.

제약업계에 따르면, 일본에서 도입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비중이 높은 국내 주요 제약기업들이 전년대비 급

상승한 엔화환율로 영업이익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.

매출 100억원대 이상의 일본 의약품의 비중이 높은 주요 제약기업으로는 대웅제약, 제일약품, 보령제약, 중

외제약 등이 대표적이다.

대웅제약과 제일약품 등은 원화 강세를 보이던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환율 급락 수혜주로 꼽혔지만 2008년 

들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다.

대웅제약이 일본에서 도입한 블록버스터 고혈압치료제 <올메텍>과 소화기 약물 <가스모틴>은 2007년 매출

이 1156억원에 달했지만 업계에서는 2008년 엔화 상승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.

실제로 대웅제약(3월 결산)은 환율상승에 의한 원가부담으로 영업이익이 28.4% 감소했다고 밝혔다.

대웅제약 관계자는 “총 매출액의 17-18% 정도가 외화를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”며 “2/4분기 원가 부담이 

4% 정도 증가했다”고 전했다.

제일약품도 <란스톤 캡슐>(2007년 매출 163억원), <옴니세프 캡슐/과립>(134억원), <가스트렉스>(101억원) 

등의 대형 제품을 일본에서 도입해 엔고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.

보령제약은 매출 170억원대 <시나롱>을 일본에서 도입됐으며, 인기 일반의약품인 <용각산>과 <정로환>도 

일본 제품들이다.

중외제약이 일본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<가나톤>과 <리바로>의 2007년 매출액도 500억원에 이르러 일부 원

가부담 증가가 예상된다.

업계 1위 동아제약도 오팔몬(235억원), <비겐 크림톤>(190억원), <가스터>(143억원)를 일본에서 들여오고 

있으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.

외산 의약품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외국계 제약기업의 높은 신뢰도를 등에 업고 쉽게 시장을 차지할 수 있

는 이점이 있는 반면, 환율이나 본사 정책변화 등 외부 악재에 노출돼 있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.

업계에서는 엔고가 심화된 4/4분기에는 원가부담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업계 관계자는 “장기적으로 환율의 영향은 미미하지만 급격하게 엔화 가치가 상승한 2008년에는 일본산 의

약품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”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

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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